
황 성분 제거 개념도

구리 활용 애물단지 황성분 제거
경북대 정성화교수팀, 저코스트에 제거력 우수 … 파라핀․올레핀 대상

경유와 휘발유 등 액체연료에서 유해한 황(S)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소재가 개발됐다.

교육과학기술부는 경북대 화학과 정성화 교수와 방글라데시 나쯔물아베딘칸 박사과정 학생이 황 제거력을

기존의 1.2배로 높인 소재를 저코스트에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1월30일 발표했다.

연구팀에 따르면, 개발한 황 제거용 소재는 표면적이 넓을 뿐만 아

니라 황 흡착제로 작용하는 구리가 작은 구멍이 많은 물질 속에 안

정적으로 있어 성능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.

황 성분은 연료에서 촉매제들의 작용을 방해하고 연소 후 산성비

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공장

에서는 값비싼 수소를 이용해 황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코스트 부

담이 큰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으며, 수소를 쓰지 않을 때는 고

온․고압 공정을 거치는데 일부 연료에서는 황 제거력이 떨어지는

문제가 있었다.

따라서 연구팀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흡착력이 우수한 구리를 연

구한 결과 황 제거소재를 개발하게 됐다.

정성화 교수는 “바나듐이 3가로 존재하는 나노 세공형 물질에 구

리 2가를 주입하면 바나듐 3가의 환원력으로 구리 2가가 구리 1가로

자동 환원되는 것을 발견했다”며 “환원 과정이 별도의 열처리 없이

실온에서 쉽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흡착제가 성능 변화를 거의 보이

지 않아 황 제거에 오랫동안 간편하게 쓰일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또 “저온에서 쉽게 제조될 뿐만 아니라 제거가 힘든 황 화합물도 효과적으로 없앤다”며 “황 제거 외에도 파

라핀(Paraffin)․올레핀, 지방족․방향족 등의 선택적인 분리에도 광범위하게 쓰일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연구 결과는 화학분야 권위지인 <앙게반테 케미(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)> 1월27자에 실

렸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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